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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이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총 
104명이었다. 대조군은 강의식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실시한 후 피임
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
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피
임태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66, p=<.001),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23, p=.028) 특히, 쾌락유희성이 통계적으로 유하게 감소하게 나타났다
(t=3.96, p=<.001). 미혼모 인식은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08, p=.937)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피임태도와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강의식 성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aby care using dolls on nursing students'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and recognition of unmarried mothers.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4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The control group (n=52) received lecture sex education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n=52) received 
lecture sex education and baby care education using a doll. The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and unmarried
mother's recognition were then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s, and t-tests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 scores of contraceptive attitude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4.66, p=<0.001). Additionally, the 
sexual attitud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2.23, p=0.028), with 
pleasure playfulness showing a significant decrease (F=3.96, p=<0.001). However, recognition of unmarried mother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groups (t=-0.08, p=0.937).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baby care using a doll
has positive effects on contraceptive attitude and sexual attitude. In the future, effective sex education should include 
methods that complement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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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

었던 사상들도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빠른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각종 매체들과 스마트폰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지속적으로 생활 전반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의식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변화하며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첫 성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1]. 특히나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생활에 더 자율
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시절부터는 성적활동이 활발해지

며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의 기점이 된다[2]. 대
학생은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가장 왕성하고 신

체적으로도 성숙한 상태이지만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

은 어려운 상태이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직업
의 선택, 결혼 등의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
응,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학
생들의 성경험은 남학생 71.5%, 여학생 60.2%로 평균적
으로 68.6%이 성경험이 있었다[3]. 또한 성별, 학년, 음
주, 흡연, 이성교제, 성역할의 정체성, 성의식, 성지식 등
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경험의 증가와 함
께 원치 않은 임신, 성매개  감염병 등의 문제도 증가하
고 있다[3,4]. 
이러한 성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피임은 대학생들이 충동적이거나 무지

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5], 특히 개인이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사용에 대해 내리
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피임태도는 

개인이 피임실천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2]. 피임태도가 단순한 피임 지식보다는 피임사
용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일수록 피임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며 피임행위를 실천하려는 책임감을 갖

게 되고, 성경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임태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6].
성태도는 성에 대한 이념, 지각과 성향으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의미하며, 대학생 때 형성된 성태도
는 쉽게 변하지 않고 성인기와 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특히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성적인 활동
이 왕성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성적인 행동과 충동을 조

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체계에 대한 확립이 완전하

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성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3]. 잘
못된 성태도는 성매개성 질환의 감염이나 원치 않은 임

신, 낙태, 미혼모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8].
미혼모는 2015년 2만 4천명 보고되고 있으며, 혼외 

출생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9]. 전통적인 가족
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정형화된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10]. 미혼모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건강과 보건, 영양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 보육교사 등 전문가 집단
을 만나게 될 것이며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미혼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이나 전
문가 집단이 될 보건의료 대학생들에게 미혼모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

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11]. 
대학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의무사항이 없어 실제 학생들의 교육 이수율은 

33.5%에 불과하다[12]. 이처럼 학교의 사정이나 보건교
사, 성교육 강사에 따라 성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가 심
하고 환경에 따라 성교육이 감소되기도 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성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1]. 
미국의 일부학교나 다른 나라에서는 성교육의 일환으

로 센서가 달린 인형(Real care baby, BTIO; Baby 
Think It Over)[13]을 2주 동안 키우면서 인형이 울면 놀
아주기, 밥 주기, 기저귀 갈기 등의 카드를 꽂아서 아이
를 돌보는 육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14,15]. 외
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일

환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유아 시뮬레이터를 돌보는 프
로그램 후 유아관련 책임과 성행동, 미혼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16], 유아 시뮬레이터를 사
용한 다른 선행연구[17]에서도 부모가 되는 것을 지연시
키고 유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

여 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하고 있

다. 또한 14-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는 BTIO를 사용한 교육 후 피임태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양육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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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8]. 이와 같이 육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교
육은 성행동, 성태도, 피임행동, 미혼부모의 인식, 유아
관련 책임이나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강의식 성교육 외에 실습 형태의 
성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미 대학생들의 성교육
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

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론위주의 
수업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을 반복해서 듣고 있어 성교육의 내용이 개선해야 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될 간호대학생

들에게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후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식 성교

육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피임태도, 성태도, 미
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
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피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
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
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미혼모 인식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G 광
역시에 위치한 H 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큰 효과크기 
.80, 유의수준(α)=.05, 검정력 .80을 적용 시 최소 대상자
수는 총 52명, 각 집단별 26명이었다. 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 55명, 대조군 55명을 연구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개인적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52명, 대조군 52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피임태도

피임태도는 김선정[20]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고경심
[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
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선
정[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 고경심[2]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6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81 이었다.

2.3.2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호선민[21]의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회적 성(11문
항), 혼전순결(7문항), 결혼관(7문항), 성 허용성(6문항), 
동성애(5문항), 낙태(6문항) 등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호선민[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93
이었고, 우근희[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9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
다. 

2.3.3 미혼모 인식

도구는 황인명[2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미혼모 인
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나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부터 ‘매
우 그렇다’에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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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1041223-201603- 
HR-002)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
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
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익명과 비밀보장

을 약속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
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였다. 

2.5 연구진행절차

대상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H대학교의 간호대학생
들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

는 학생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은 아기돌보기의 현실감이 떨어질 있어 제외하였다. 대
상자에게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

으로 받은 다음 대상자들에게 일반적 사항, 피임태도, 성
태도, 미혼모 인식을 묻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
사 1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함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교육 전문가를 통하여 받았다. 이후 실험군에
게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진행하였으며, 아기돌
보기가 끝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 때와 같

이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2.5.1 강의식 성교육

실험군과 대조군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
방교육을 강의식으로 성교육 전문가를 통하여 받았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행위, 성문제, 성폭행과 성추행의 

개념과 종류, 성폭력 사례를 통한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강의시간은 2시간으로 진
행되었다. 강의 중 3분 가량의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실험군에게만 인형을 활용한 아기돌보기에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아기돌보기에 사용된 인형은 미국에
서 생산하는 실물크기의 베렝구어 인형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고 학기 중임을 고려하여 주말에 아기돌

보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2번의 날짜를 공지 후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기돌보기는 개발된 BTIO
와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BTIO는 
24~48시간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수면시간은 
1~4시간으로 맞추어져 있고, 유아를 거칠게 다루거나 바
른 자세가 아닌 경우 멈출 수 없는 울음소리가 나게 되

어 있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24시간동안 진행하
였으며, 본인 일정에 맞추어 시작하고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24시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BTIO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형은 신생아와 유사한 크기의 단순한 

인형이므로 아기를 돌보는 행동을 시간과 함께 일지로 

작성하고, 핸드폰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아기돌
보기라는 목적에 맞추어 대상자들에게 신생아 돌보는 일

정과 유사하게 목욕과 아침세안 각 1회, 수유 간격을 4
시간으로 총 6번 실시하고 수유 시 5분 동안 수유하고 
수유 후 3분정도 안고 트름을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기
저귀도 3~4시간 간격으로 7번 정도 교체하도록 하였으
며, 중간에 1~2번 아기와 눈맞춤하며 놀아주도록 하였
다. 대상자들에게는 아기 인형, 신생아 기저귀, 우유병, 
베냇저고리 2벌, 속싸개 2개를 제공하였고, 아기돌보기
가 끝난 후 기저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도록 

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비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의 서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질성은 t-test와 Chi-square test 이용하여 검정하
였고, 이후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 검정은 
t-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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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

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집단 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

증을 실시한 결과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 모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3 가설 검정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
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피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1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군의 피임태도는 21.71점에서 25.38점으로 증가하였지
만, 대조군의 피임태도는 22.08점에서 22.98점으로
(t=4.66, p<=.001) 약간 증가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
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성태도는 128.06점에서 123.98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
군의 성태도는 127.73점에서 128.48점으로(t=-2.23, 
p=.028) 증가하여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2가
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하부영역의 쾌락유희성은 실
험군에서 33.23점에서 29.42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
에서는 32.48점에서 34.06점으로(t=3.96, p<=.001) 증가
하였으나 그 외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

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미혼모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미혼모인식은 37.21점에서 37.62점으로 증가하였고, 대
조군의 미혼모인식도 36.06점에서 36.60점으로(t=-0.08, 
p=.937) 증가하였지만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어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 Groups                              (N=104)

Categories
Exp. (n=52) Cont. (n=52)

χ2 ot t p
n(%) or M±SD n(%) or M±SD

Age(yr) 21.35±1.41 22.2±2.89 0.27 .512

Gender
Male  7(13.5)  9(17.6)

0.30 .787
Female 45(86.5) 42(82.4)

Parents’ attitude on sex
Open minded  8(15.4)  6(11.8)

4.18 .123Neutral 26(50.0) 35(68.6)
Conservative 18(34.6) 10(19.6)

Sexual educa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9(17.3)  6(11.8)

7.09 .131Normal 36(69.2) 28(54.9)
Satisfaction  7(13.5) 17(33.3)

Information source

Family  2(3.80) 2(3.9)

5.92 .549
Books 11(21.1) 8(15.7)
Friends  18(34.6)  19(37.3)
Media 21(40.4) 19(37.3)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t Pretest                                                  (N=104)

Categories
Exp. (n=52) Cont. (n=52)

χ2 ot t p
n(%) or M±SD n(%) or M±SD

Contraceptive attitude 21.71± 1.81 22.08± 2.06 -0.96 .338

Sexual attitude

total 128.06±11.62 127.73±10.26 0.15 .879
Pleasure playfulness 33.23± 5.90 32.48± 4.38 0.74 .463
Premarital purity 20.48± 3.78 20.62± 4.32 -0.17 .866
view of marriage 22.40± 2.38 22.31± 2.68 0.19 .847
Sex permmission 15.87± 3.14 16.21± 3.20 -0.56 .579
Homosexuality 17.44± 4.90 17.42± 5.16 0.02 .984
abortion 18.63± 2.10 18.69± 2.50 -0.13 .899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37.21± 6.18 36.06± 5.97 0.97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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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04)

Variable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Contraceptive attitude
Exp. (n=52) 21.71± 1.81 25.38± 2.41 1.67± 3.07  4.66 <.001
Cont. (n=52) 22.08± 2.06 22.98± 2.33 -1.09±3.04

Sexual 
attitude

total
Exp. (n=52) 128.06±11.62 123.98± 5.81 -4.08±13.42 -2.23 .028
Cont. (n=52) 127.73±10.26 128.48±10.31 1.75±13.19

Pleasure playfulness
Exp. (n=52) 33.23± 5.90 29.42± 6.01 -3.81± 7.58 -3.96 <.001
Cont. (n=52) 32.48± 4.38 34.06± 5.66 1.58± 6.22

Premarital purity
Exp. (n=52) 20.48± 3.78 21.38± 4.50 0.90± 5.09  0.08 .564
Cont. (n=52) 20.62± 4.32 20.88± 3.62 0.27± 6.04

View of marriage
Exp. (n=52) 22.40± 2.38 21.79± 2.16 -0.62± 3.12  0.03 .977
Cont. (n=52) 22.31±  2.68 21.67± 2.36 -0.63± 3.76

Sex permmission
Exp. (n=52) 15.87± 3.14 15.54± 2.82 -0.33± 3.49 -1.27 .209
Cont. (n=52) 16.21± 3.20 16.83± 2.21 0.62± 4.08

Homosexuality
Exp. (n=52) 17.44± 4.90 18.40± 4.31 0.96± 6.75 0.05 .641
Cont. (n=52) 17.42± 5.16 17.81± 3.81 0.38± 5.78

abortion
Exp. (n=52) 18.63± 2.10 17.44± 2.56 -1.19± 3.15 -1.10 .272
Cont. (n=52) 18.69± 2.50 18.23± 2.21 -0.46± 3.58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Exp. (n=52) 37.21± 6.18 37.62± 6.22 0.40± 8.11 -0.08 .937
Cont. (n=52) 36.06± 5.97 36.60± 6.59 0.54± 9.25

4. 논의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 경험률

은 증가하고 있지만[2], 성교육은 형식적이고 진부한 내
용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1].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알아
보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의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강의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후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의 피임태도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이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피임태
도가 높아짐을 의미하였다.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단
순 지식이 아니라 피임에 대한 방법, 책임, 의사소통, 실
천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임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피임행위를 

실천하려는 책임감을 갖는다[24] 그러나 대학생이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임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피임태도와 피임지식, 일반
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나 영향에 대한 연구들로 직접

적인 비교 또한 어려웠다. 대학생들은 토론식의 성교육
의 방법과 일방적인 전달식 방법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며 강의식으로 진행

된 성교육은 실질적인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결과[25]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토론, 
실습, 상황극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성교육 후 피임태도가 
향상 된 선행연구[26]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적용
하여 피임태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18]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학습이 있

었고, 아기돌보기를 통하여 경험한 어려움들이 임신위험
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하여 피임에 대한 태도가 강의

식 교육보다 유의하게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향후 대학생을 위한 피임태도에 대한 교육 시 피임태도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

색해봐야 할 것이다. 
강의식 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

보기를 한 실험군의 성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

는데 실험군에서 성태도 점수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성

태도가 연구 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를 이용한 교육 
후 성태도와 성지식에 차이가 없었다던 선행연구 결과와

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27],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23]와는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의 관
계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며, 성태도 점수가 210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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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126.63점이었던 선행연구[28]결과보다 본 연구
에서는 강의식 성교육을 받은 대조군이 128.48점보다도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123.98점으로 더 낮게 나
타났다. 이는 BTIO의 교육 후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에 
대해 배우게 되고, 이는 성행동에 참여하기 전에 생각하
여 성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16]와 유
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하부영역에서는 쾌락유희적 
성이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쾌락유희적 성 허용도가 높아질수록 

혼전 성관계 허용도와 혼전 성관계의 경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22]를 비교하였을 때 쾌락만을 위
한 성 행동에 대한 태도가 감소되어 인형을 이용한 아기

돌보기가 건강한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고 

성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김남희 등의 선행연구[28]에서의 혼전순결
은 19.87점, 호선민의 연구[21]에서는 19.95점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사후 모두 20
점 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의 대상이 간호학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것과 

남녀의 비율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동성애 항목도 호선민[21]의 연
구에서는 13.95점, 김남희 등[28]의 연구에서는 16.38점
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7~18점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의식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기회가 증가되어 폐쇄적이던 시각들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성교육에 대한 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 시에는 변화하고 있는 성태도에 맞추어 성교

육의 내용을 추가변경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에 대한 태도들은 단시간에 변화되기 어려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27]의 결과처럼 교육 시간을 다양하게 하여 결과를 보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의식 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

보기를 한 실험군에서 미혼모 인식은 사전사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혼모 인식은 65점 만점에서 평균 
36~37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
에게 BTIO 교육이 미혼부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 결과[16]는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한국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22]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선행연구 비교가 어렵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도구의 구성문항에 사회제도적인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

어서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에는 미혼모 인식 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여전히 비행, 일탈과 같은 부정적 시각으로 
미혼모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29]. 가족관
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해서

는 제도적인 혼인관계 없이 출산을 한 여성이며, 그 출산
은 가족의 정당성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30]. 
특히 미혼모들은 발달과 관련된 과업의 지연, 학업중단
의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질의 노동, 자녀 양육, 교
육 문제 등 복학접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31]. 이에 의료
종사자나 공무원, 보육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되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

고 있는 시대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과 미혼모 가족의 

특성, 유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들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미혼모나 동거형태의 가
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인정과 
법과 제도의 변화 및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32].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도 제한적이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11]. 외국에서는 아기와 비슷한 인형(Real care baby, 
BTIO; Baby Think It Over)이 성교육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용 되고 있지 않다. 대부
분 성행동이나 성관계, 임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8
학년부터 11학년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시간에서 72
시간, 일주일, 15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BTIO을 운영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40$정도로 비싼 금액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아기크기 정도(50cm)의 베렝

구어 인형은 인터넷에서 3만원으로 BTIO에 비하여 경
제적이었지만 센서가 없어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아 학습자 스스로 몰입하여 아기 돌보기

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내용을 동영상과 기록을 통한 자
가보고 해야 하므로 현실성(reality)이 떨어져 중학생이
하의 저학년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의료 전문가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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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인식은 관리자,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하므로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는 자신의 성건강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성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실제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개발되고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실험

군과 대조군이 동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이므로 실험의 확

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며, 일 대학의 간호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교육 방법에 따라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강의식 성교육보다 인형을 이용한 아기

돌보기가 피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태도에
는 폐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전공이나 다른 연령의 집단에게도 반복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와 동일한 크기의 단순 인

형을 이용하였지만, 실제 외국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인
형을 이용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4시간을 아기돌보기를 시행하

였으나, 추후에는 시간을 다양화하여 적용 후 효과를 비
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대의 흐름과 변화되고 있는 성문화에 맞추어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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